
알뜰주유소, 3월부터 저가 공급
지경부, 휘발유 공급계획 관계부처 보고 … 리터당 130원 저렴

알뜰주유소가 3월부터 일반주유소보다 휘발유를 리터당 130원 가량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지식경제부는 2월28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대책으로 알뜰주유소에 휘발유를 저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물가관계부처 회의에 보고했다.

지식경제부는 3월 초에 휘발유 판매가격이 전국 평균 리터당 2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격이 2000원 초반대로 오르면 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한 휘발유 3000만-3500만리터를 알뜰주유소에 리터당

1800원에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는 하루 70만리터 선이기 때문에 42-50일 제공할 수 있는

양이며, 주유소의 평균적인 판매수익과 배송비 등을 고려하면 휘발유 판매가격이 리터당 2000원일 때의 공급

가격은 1930원 선으로 추정된다.

실제 판매가격은 주유소별로 차이가 있으나 공급가격 기준으로 알뜰주유소가 130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판

단된다.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판매가격도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저가 공급은 석유공사 보유

분이 소진할 때까지 실시하며 주유소당 최대 10만리터, 하루 공급량 2만리터로 제한한다.

모든 알뜰주유소에 대해 저가 공급을 하되 판매량의 50％ 이상을 석유공사 석유제품으로 충당하는 주유소

와 저가 판매실적이 우수한 주유소를 우선하며, 가격인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주유소는 제외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석유 혼합판매 유도 등 석유제품 가격 안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해 전산 시스템을 이용한 감시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 유통 징후를 포착할 수 있도록 일 단위로 석유수급·거래상황을 전산 보

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유기업, 대리점, 주유소의 석유 입·출하, 판매정보 등이 석유관리원의 시스템에 전산으로 보고되게 하고

매입과 매출이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방식이다.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2014년 9월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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